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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:새내~'l맞이에분주힌여러분들

여학우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 만들기 - 안티 마초팬 운동을 제안합니다!

또다시 새내기들을 맞이히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생활공간이 될 대학

이리는 곳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오는 새내기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부지런히

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

하지만 새내기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대학문화리는 것이, 과연 얼마만큼 성

원 모두를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디고 북니다. 우리들이 새내기들을 위해 준비하고

있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과연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인가. 특히 사회적인 성별 위계의

체계 안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여성 - 여학우들을 불편하게 맨들고 배제시키는 내용들은

아닌가 이는 2002닌 새로운 성원들을 연세사회 내에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,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

할 지점입니다.

구체적인 행위로서 행해지는 성폭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남성 중심걱인 대힉문화 전반의 문제에

서부터 기원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부장적 이성애제도7길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로부터, 대

학이리는 공간 또한 지유로울 수 없죠 이로 인해 임묵적인 동의 하에 다스가 원한디는 명목으로 혹은

이무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디는 이유로 여힉우들에게 배타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문화들이

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전수되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를 진정 원한다면, 계속되

는 성폭력의 발생을 막아내고 남녀차별적 문화를 바꿔내고자 한다면 새니'1들을 맞이히는 시점에서부

터 이러한 흐름들을 끊어내고자 노력해야합니다

이룰 위해 2002년, 안티 마초맨 운동을 제안합니다

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생각 없이 불려지는 응원가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남성의 존재를

부각시키며 여성둘음 배제시키늡 남성 중심의 공간으로서 연세를 재규징''줄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

니다 마초맨이리는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남성성에 대한 동경에 주목한나면, 이는 응원의 형태로 불

려지는 새로운 정력가에 디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.

여학우에게 친화적인 새로운 새터문화, 새로운 대학 문회를 만들어나갑시다.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서,

안티 마초맨 운동을 각각의 과반) 단대에서부터 시작해봅/(다. 새내기들과 함께히는 OT, 새터 기획의

자리에서부터 이에 대한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실천해낼 수 있다면 성폭려 ' 물관이리는 오명을 벗어난,

진정 남녀 평등적인 대학 문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될 것입l-, 

직은 실천이라도, 우리가 살아가는 대학 사회내의 문회를 rl꾸어나가는 떼'에는 큰 동력이 됩니다. 더

이상 재미리는 이름으로, 고민 없음을 덮어두려하지 맙시다. 지금 이 자리써부터, 2002년부터 시작입

니 다.


